
책임있는 자리에 있다면 물러날 각오로!
     
보도본부장이 교체됐다 김의철 본부장이 스스로 물러났다지만 불명예 퇴진이. 
다 지난 월 중간평가에서 투표자 대비 의 반대표를 받아 경고등이 켜. 4 46.7%
진 상태에서 잇따른 위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 사임했다. 

안팎으로 엄중한 시기에 보도본부장의 교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직을 아. 
끼는 선의가 있더라도 비전과 용기를 바탕으로 혁신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평
가는 냉정할 수밖에 없다 본부장을 비롯한 집행기관은 물론 책임있는 자리에 . 
있는 간부라면 누구라도 냉혹한 현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. 

보도는 물론 드라마 예능 다큐 등 거의 모든 콘텐츠들이 어렵다 경영 상황, , . 
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다 참신한 콘텐츠로 다시 시청자들을 불러 모으고 과. 
감한 개혁으로 낡은 체제와 이별해야 한다 그것이 관성적이고 틀에 박힌 사고. 
라면 과감히 털어내야하고 효율이 떨어지는 조직 운영이라면 정비하고 혁신해, 
야 한다. 

는 위기 상황에 있다 스스로 내놓은 비상경영계획안을 놓고도 어찌할 바KBS . 
를 모르고 우왕좌왕이다 경영진은 오늘이라도 당장 직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. 
비상한 각오로 위기를 돌파해야한다 소신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. 
믿고 기다려주는 미덕도 필요하다지만 위기에 맞서지 않고 피하려고만 하는 , 
비겁함과 인기 영합식 조직운영은 용납될 수 없다. 

공영방송의 가치는 철저히 지키되 할 일은 해야 한다 비전을 제시하고 소신과 . 
용기를 갖고 맞서야 한다 그것이 를 책임지는 자들이 가져야할 오늘의 마. KBS
음가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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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천하는 교섭대표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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